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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research trends on effortful control with a focus on those found in 
academic journals. This was done in an attempt to understand the conception of effortful control clearly and lay the 
foundations for future studies. An analysis was performed on frequencies by years, methodology, and content. Results 
showed that (1) 95 research articles on effortful control were published between January of 1999 and June of 2010. 
(2) Most research participants were school-aged children. (3) There were a number of ways that researchers have assessed 
the concept of effortful control, and the most frequently used measurement scale was the Rothbart's questionnaire for 
temperament. (4) The main content of the research was the relationships between effortful control and developmental 
domains (particularly, emotional and social development). More recently, researches examining environmental factors 
including family and peer environment have increa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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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자기 조절의 발달은 아동의 모든 행동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초기 아동기 발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Shonkoff & Phillips, 2000)는 이유로 그동안 아동 연구

에서 큰 관심을 받아왔다. 그런데 최근 국외의 자기 조절 

연구들에서 기질의 한 요소인 의도적 통제(Effortful 
Control: EC) 개념이 주목받기 시작하였으며, 특히 아동

기 사회ㆍ정서발달에 있어 의도적 통제의 역할을 살펴보

는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처

럼 국외의 많은 연구자들이 주목하는 의도적 통제와 관련

된 논문들의 연구 동향을 살펴봄으로써 앞으로 국내에서

의 의도적 통제 관련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

자 한다. 
이에 먼저, 의도적 통제 개념을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

어 살펴보고자 한다. 의도적 통제는 기질의 한 구성요소

이지만(Rothbart & Bates, 1998) 연구자들은 기질의 입

장에서 뿐만 아니라 정서 조절과 관련된 요소로, 그리고 

신경학적 입장에서는 실행 주의력(executive attention)과 

관련된 개념으로 설명하였다. 비록 이 세 가지 측면이 어

느 정도 서로 연관되어 있기는 하나 지금까지 국내 연구

들에서는 기질 또는 정서 조절에서와 같이 어느 한 가지 

관점에서만 의도적 통제를 다루었으며, 연구마다 주의 통

제, 노력 통제, 의도적 통제 등 여러 용어를 혼용하여 이

* Corresponding author: Lim, Ji Young 
  Tel: 053-950-6211, Fax: 053-950-6209
  Email: limj@knu.ac.kr



2 한국생활과학회지 제20권 1호 2011

- 58 -

를 명확히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

서는 의도적 통제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돕고자 기질, 정
서 조절, 신경학적 입장 각각에서 의도적 통제를 살펴보

고자 한다. 
의도적 통제는 Rothbart와 그녀의 동료들이 3-8세 아동

을 대상으로 한 연구(Ahadi et al., 1993)에서 기질과 관련

된 주의력의 한 요소로서 처음 확인한 개념이며, 이는 기질

에 대한 선행 연구인 Thomas와 Chess(1977)의 뉴욕종단연

구에서 밝혀진 기질의 아홉 가지 영역 중 산만함

(distractibility) 및 집중 기간/지속성(attention span/ 
persistence)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Rothbart & 
Bates, 1998). 기질은 정서, 행동, 그리고 주의력 영역에

서 나타나는 반응성과 자기 조절에서의 개인차를 의미하

는데(Rothbart & Bates, 2006), 이 중 반응성의 자기 조

절 요소가 바로 의도적 통제인 것이다. 
기질의 한 요소로서의 의도적 통제는 ‘하위 반응을 수

행하기 위해 우세한 반응을 억제하는 능력’(Rothbart & 
Bates, 1998) 또는 ‘우세한 반응을 억제하는 능력과 하위 

반응을 활성화하고, 계획하고, 실수를 발견하는 능력을 

포함하는 실행 주의력의 효율성'(Rothbart & Bates, 
2006)으로 정의된다. 그리고 의도적 통제는 주의 집중 및 

주의 옮기기 등 계획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능력과 특정 

행동을 계획적으로 억제하거나 활성화하는 능력(특히 자

신이 원하지 않는 행동이지만 그 상황을 수용하거나 목적

을 성취하기 위해 특정 행동을 해야만 할 때)을 수반한다. 
한편, Eisenberg와 Spinrad(2004)는 정서와 관련한 조

절에 있어 자발적인 조절 능력을 의도적 통제로 보았으

며, Kochanska et al.(2000)도 이와 같은 정서의 자기 조

절을 의도적 통제로 간주하였다. 의도적 통제가 자발적인 

조절 능력이라는 관점은 Rothbart와 Bates(1998)가 자기 

조절의 두 형태로서 반응적 통제(reactive control)와 의도

적 통제를 제안한 것에서부터 비롯되었다. 여기에서 반응

적 통제는 영아를 대상으로 많이 행해지는 습관화 실험에

서 대표적으로 나타나는데, 영아들은 새롭거나 놀라운 사

건이나 사물을 오래도록 응시하며, 이 후 반복적으로 동

일 자극에 노출되면 그 자극에 습관화되어 더 이상 관심

을 가지지 않는다. 이렇게 특정 자극에 습관화 된 후 영

아에게 새로운 자극을 제시하면 영아는 이 자극을 응시하

거나 관심을 보이는 등의 반응을 나타내는데 이러한 새로

움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는 반응이 바로 반응적 통제의 

한 측면이다. 이와는 달리 의도적 통제는 반응적 통제 이

후에 나타나며 반응 체계를 관장하는 의식적이고 자발적

인 주의력 혹은 조절 능력의 한 형태이다. 즉, 반응적 통

제는 정서적 자극에 자동적이고 반사적으로 나타나는 조

절 능력이고, 의도적 통제는 자율적이고 의도적인 정서 

조절 능력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Eisenberg et al.(2007)은 의도적 통

제 즉, 자발적이고 계획적으로 특정 반응을 억제하고 활

성화하는 능력을 정서를 조절하고 표현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다시 말해, 의도적 통제는 정서를 관리

하고 행동으로 정서를 표현하는 것을 조절하기 위해 사용

되는 과정이다. 하지만 의도적 통제 자체가 정서 조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과정은 정서 표현과 더불

어 계획하기 등의 비정서적인 행동을 조절하기 위해서도 

사용될 수 있다고 본다(Eisenberg et al., 2007). 
마지막으로 신경학적 측면에서 의도적 통제는 실행 주

의력(executive attention)과 연관되는데, 이것은 뇌의 작

용과도 관련이 있다. 의도적 통제는 전두엽 피질(frontal 
cortex)에서의 실행적 기능과 구피질(paleocortex)에서의 

전대 상회(anterior cingulate gyrus)의 활성화를 포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두뇌의 이런 영역은 계획된 행동에 

대한 인식, 실수 수정, 사고 및 감정의 조절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다시 말해, 전두엽에서 작용하는 실행 주

의력의 발달이 의도적 통제의 기저를 이룬다(Rothbart & 
Posner, 2005). 실행 주의력은 주의력과 관련된 두뇌 네

트워크 중 하나로 다른 주의력 네트워크들을 감독하고 네

트워크의 활성화를 억제하는 등 네트워크 간의 갈등을 해

결하는 역할을 한다(Botwinick et al., 2001). 따라서 실

행 주의력이 발달할수록 개인은 자발적으로 자신의 주의

력을 재배치하고, 접근 경향, 두려움, 분노를 포함하는 정

서 및 행동 반응을 더 잘 조절하게 된다(Posner & 
Rothbart, 2000; Ruff & Rothbart, 1996). 예를 들어, 매
력적인 사물에 대해 즉각적인 접근이 허락되지 않은 상황

에서 아동은 그 유혹에 저항하고 만족을 지연하기 위해 

다른 무언가에 주의를 기울이는 등의 주의력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위협적인 자극에 직면하였을 때에도 아동은 

안전한 환경적 자원에 집중함으로써 두려움을 억제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의도적 통제의 개인차는 아동이 자신의 

우세한 반응 경향을 억누르고, 주어진 정보의 부가적인 

자원을 취하여서 바람직한 대처를 위한 좀 더 효율적인 

전략을 계획하는데 있다(Rothbart &  Posner, 2005).
기존 연구들에 의하면, 이런 의도적 통제의 기초는 약 

1, 2세경에 출현하여(Eisenberg & Spinrad, 2004), 생애 

첫 4년에 걸쳐 급속도로 발달하다가 4세경에 이르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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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과 같은 안정성을 보이게 되고, 이후 개인의 성격적 특

성으로 유지된다고 한다(Kochanska & Knaack, 2003). 
이러한 의도적 통제는 개인의 사회적 기능에 있어서도 중

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Valiente et al., 
2007). 예를 들어, 아동의 의도적 통제는 부모 양육 및 환

경적 영향과 문제행동을 매개하고(Valiente et al., 2007), 
외현화 문제 양상에 영향을 미쳤다(Karreman et al., 
2009;  Valiente et al., 2003). 또한 Cumberland-Li et 
al.(2004)의 연구에 따르면, 유아의 의도적 통제는 충동성

과 부적 상관이 있었고 회복력과 친화성에 영향을 주었으

며, Stifter et al.(2009)의 유아를 대상으로 한 종단연구에

서는 의도적 통제가 양심의 발달 즉, 도덕적 정서와 행동

에 영향을 주고, Eisenberg et al.(2003)의 연구에서는 의

도적 통제가 높은 아동이 사회적으로 적절한 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국외에서는 최근 들어 사회적 기능에 있어

서 의도적 통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활발한 연구가 진행

되기 시작했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의도적 통제에 관한 연

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기질을 주제

로 한 유아교육분야의 논문에서만 Rothbart가 정의한 의

도적 통제가 언급되어 왔으며(예, 원영미 외, 2004; 이경

옥, 2004; 최현아, 2008; 황윤세, 2009), 의도적 통제를 

여러 변인들 중 하나로 다룬 연구는 도덕적 행동에 영향

을 주는 변인으로서 의도적 통제의 영향을 살펴본 연구

(윤소연, 2009)와 어머니의 정서적 가용성이 유아의 사회

적 기술 및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의도적 통제의 

매개효과를 다룬 연구(문영경, 2010) 등으로 소수에 불과

한 실정이다. 따라서 현재까지 진행된 국외의 의도적 통

제 연구를 체계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의도적 통제의 개념

을 명확히 하고 국내의 의도적 통제 연구의 나아갈 길을 

제시한다는데 의의를 가진다고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에

서는 국외의 의도적 통제 연구들의 동향을 살펴봄으로써 

앞으로의 의도적 통제 관련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

공하고 발전적인 연구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연구문제 1. 의도적 통제 연구의 연도별 동향은 어떠

한가?
연구문제 2. 의도적 통제 연구의 연구 방법별 동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의도적 통제 연구의 연구 주제별 동향은 

어떠한가?

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국외의 의도적 통제 관련 연구들의 동향을 살펴보기 

위해 해외학술정보를 제공하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

(KERIS)의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EBSCOhost, 
SCOPUS, Wiley 등의 검색사이트에서 effortful control, 
temperament, Rothbart 등의 검색어로 검색을 하여 그 내

용을 확인 한 후 의도적 통제를 다룬 95편의 논문들을 연

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단, 학위논문은 연구된 수가 적

어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연구 대상으로 선정한 논문들은 

Child Develop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Infant 
and Child Development, Journal of Personality, Social 
Development 외 총 36개 학술지1)에 실려 있었다. 

2.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먼저 의도적 통제 연구들의 연도별 추

이를 알아보기 위해 연도별 동향을 살펴보고, 연구 방법

에서의 동향을 알아보기 위해 조사 시점의 연속성에 따른 

연구 설계(단기 연구 및 종단 연구) 동향과 연구 대상의 

연령, 그리고 조사 방법(질문지 및 실험) 및 연구 도구의 

동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구 주제의 

1) Aggressive Behavior, Annals New York Academy of Sciences, Child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Perspectives, Child 
Neuropsychology, Child Psychiatry Human Development, Cognitive Development, Contemporary Family Therapy,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Developmental Psychobiology, Developmental Psychology, Early Child Development and Care,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Early Education and Development, Infant and Child Development, Infant Behavior and Development,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Journal of Experimental Child Psychology,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Journal of Clinical Child and Adolescent Psychology,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Journal of Pediatric Psychology, Journal of Personal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New Directions for Child and 
Adolescent Development,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Psychological Review, 
Psychopathology, Read Writ, Social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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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의도적 통제 연구의 연도 및 학술지별 빈도

학술지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상) 합계

Child Development 1 2 1 2 2 1 1 10

Child Psychiatry 
Human Development 1 1 1 3

Cognitive 
Development 2 2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2 1 3

Developmental 
Psychology 1 2 2 1 1 4 1 2 14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1 1 2

Early Education and 
Development 2 2

Infant and Child 
Development 2 2 4

Infant Behavior & 
Development 1 1 2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 3 4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2 3 1 6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1 1 2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1 1 2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1 1 2

Journal of Pediatric 
Psychology 1 1 2

Journal of Personality 3 1 1 1 6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 2 1 4

Social Development 1 2 1 2 1 7

기타* 1 1 4 2 2 4 3 1 18

합계 1 1 2 3 7 9 5 6 15 16 21 9 95

* 의도적 통제 연구가 1편씩만 실린 학술지들(예: Child Neuropsychology, Early Child Development and Care, new directions for child and 
  adolescent development, Psychopathology 등)

동향을 알아보기 위해 연구 주제를 이론 범주, 초기 발달 

경향, 발달 영역과의 관계, 개인차, 환경 요소와의 관계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빈도, 백분율 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결과

1. 연도별 연구 동향

의도적 통제 연구들의 연도별 연구 추이는 [그림 1]과 



의도적 통제(Effortful Control) 관련 논문의 연구 동향 5

- 61 -

<표 3> 연구 대상별 빈도

단기 연구 종단 연구

대상 빈도(%) 대상 빈도(%)

영아* 4(6.3) 영아 2(8.0)

유아* 19(30.2) 유아 5(2.0)

유아, 아동 4(6.3) 아동 12(48.0)

아동 24(38.1) 영아-유아  3(12.0)

아동, 청소년 1(1.6) 영아-아동 1(4.0)

청소년 6(9.6) 유아-아동 1(4.0)

성인 5(7.9) 아동-청소년 1(4.0)

합계 63(100) 합계 25(100)

* 영아와 유아는 36개월을 기준으로 구분하였음

<표 2> 연구 설계별 빈도

연구설계 종류 빈도(%)

단기 연구 61(64.2)

종단 연구 27(28.4)

문헌 연구 7(7.4)

합계 95(100)

같다. 연도별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의도적 통제 연구는 

1999년부터 시작하여 꾸준히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며, 
2007년부터는 그 수가 급증하여 2007년 15편, 2008년 

16편, 2009년 21편, 그리고 2010년 상반기에만 9편으로 

최근 들어 다수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연도에 

따른 학술지별 동향은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Developmental Psychology(14편)에 가장 많이 수록되었

으며, 그 외 Child Development(10편), Social 
Development(7편) 등의 순으로 수록되어 있다. 

[그림 1] 의도적 통제 연구의 연도별 연구동향 그래프

  Note: 2010년 9편은 상반기 연구만 포함된 수임 

2. 연구 방법별 연구 동향

연구 방법에서는 의도적 통제 연구들의 연구 설계, 연
구 대상, 그리고 조사 방법 및 연구 도구의 동향을 살펴

보았다. 

1) 연구 설계 

의도적 통제 관련 논문들의 연구 설계 동향은 한 번 

혹은 두 번의 시점에서 조사한 연구는 단기 연구로, 연

구자가 종단 연구라고 밝히거나 세 번 이상의 시점에서 

조사한 연구는 종단 연구로 구분하였으며 결과는 <표 

2>와 같다. 
연구 설계 동향은 단기 연구가 64.2%(61편)로 더 많

으나 종단 연구(27편, 28.4%)도 비교적 많이 이루어지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단기 연구지만 종단 연구의 

일부로 이루어진 연구도 있어서(8편, 8.4%; 단기연구의 

13.1%) 의도적 통제와 관련 변인들의 경향을 종단적인 

관점에서 다룬 연구들이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문헌 연구는 7.4%(7편) 이루어졌으며, 의도적 통

제의 발달에 있어 실행 주의력과의 관련성과 유전 및 경

험의 중요성(Rothbart et al., 2007; Rothbart & Posner, 
2005), 분노 및 적대적 사고의 조절 과정에서 의도적 통

제의 역할(Wilkowski & Robinson; 2008; 2010) 그리고 

정서 조절에서의 의도적 통제 개념(Eisenberg & Spinrad, 
2004) 등을 다루고 있다. 

2) 연구 대상

연구 대상의 연령별 빈도는 다음의 <표 3>과 같다. 표
에서 볼 수 있듯이 단기 연구(24편, 38.1%)와 종단 연구

(12편, 48%) 모두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유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단기 연구: 
19편, 30.2%, 종단 연구: 5편, 20%)가 많이 나타났다. 특
히 단기 연구의 경우 연구 대상 범위는 어느 한 연령대에 

국한되지 않고 영아기로부터 성인기에까지 이르는 것으

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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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사 방법 및 연구 도구

의도적 통제의 조사 방법은 질문지를 사용하는 방법과 

아동의 행동을 평가하는 실험법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표 4>에서 볼 수 있듯이 질문지를 사용한 연구가 가장 

많았으며(58편, 61%), 다음으로 실험(19편, 20%)만 사용

하거나 실험과 질문지를 함께 사용한 연구(11편, 11.6%) 
순으로 나타났다. 의도적 통제를 측정하기 위한 다양한 

척도들과 실험 방법들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4> 의도적 통제 조사 방법별 빈도

연구조사방법 빈도(%)

질문지 58(61.0)

실험 19(20.0)

질문지+실험 11(11.6)

기타(문헌 연구) 7(7.4)

합계 95(100)

(1) 질문지

Rothbart와 그녀의 동료들(예: Putnam et al., 2003)은 

기질을 측정하기 위해 연령에 따른 질문지를 개발하였다. 
영아는 Infant Behavior Questionnaire(IBQ), Early 
Childhood Behavior Questionnaire(ECBQ), 유아 및 아동

은 Children's Behavior Questionnaire(CBQ)와 Tempera- 
ment in Middle Childhood Questionnaire(TMCQ), 청소년

은 Early Adolescent Temperament Questionnaire(EATQ), 
그리고 성인은 Adult Temperament Questionnare(ATQ)로 

기질을 측정한다. Rothbart와 동료들(Ahadi et al., 1993)은 

의도적 통제를 기질의 구성요소 중 하나로 보므로 기질을 

측정하는 질문지 문항 중 의도적 통제에 해당하는 문항만

을 사용하여 이를 측정할 수 있다. 각 척도에서 의도적 통

제의 하위 구성요소는 <표 5>와 같으며, 각 척도들은 주의 

집중, 주의 옮기기, 강도 낮은 자극 선호, 억제 조절, 활성화 

조절 등을 포함한다. 
선행 연구에서 사용된 의도적 통제를 측정하는 질문지

별 빈도는 <표 6>과 같다. <표 6>에서 볼 수 있듯이 아동

을 대상으로 하는 CBQ가 질문지들 중에서 59.7%(43편)
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는데, 이는 의도적 통제 연구들에

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가장 많기 때문으로 여겨

진다. CBQ 문항의 예로는 “어떤 과제를 끝내지 않고 다

른 과제로 넘어 간다”,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인다”, 
“이야기를 들을 때 쉽게 산만해 진다” 등이 있다. 

이 외에도 자주 사용되지는 않지만 TBAQ(Toddler 
Behavior Assessment Questionnaire)와 두 가지의 

ECS(Effortful Control Scale)라는 질문지가 있다. 
TBAQ(4편, 5.5%)는 Goldsmith(1996)가 걸음마기 영아

들의 기질을 평가하기 위해 만든 질문지이며, 이후 

Rothbart와 동료들(Putnam et al., 2006)이 몇 가지 척도

들을 수정 및 보완하여 ECBQ를 개발하였다. 이에 일부 

연구자들은 의도적 통제를 측정하기 위해 TBAQ의 하위 

영역 중 관심/지속성 영역과 Rothbart가 보충한 문항들 

중 주의력 영역(주의 집중, 주의 옮기기, 억제 조절) 문항

들을 함께 사용하였다(예: Rothbart et al., 2003; 
Watamura et al., 2004). 

반면에 ECS(3편, 4.2%)는 Muris(2006)가 의도적 통제

를 측정하기 위해 주의력 조절 척도(Attention Control 
Scale: ACS, Cronbach's α = .88, Derryberry & Reed, 
2002)와 EATQ 중에서 15문항을 골라서 만든 질문지이며

(Cronbach's α = .73), 문항의 예로는 “나는 동시에 두 가

지 일을 잘 할 수 있다”, "나는 학교에서 내 준 과제에 쉽게 

집중할 수 있다“ 등이 있다. 또한 주의력 조절 척도(ACS)
의 20문항을 그대로 사용한 연구도 있는데, 이는 그 문항들

이 의도적 통제의 하위 요소인 주의 집중(9문항)과 주의 옮

기기(11문항)를 측정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 

Lonigan이 개발한 ECS(2편, 2.8%)는 5점 척도의 24개 문

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Lonigan & Vasey, 2009), 
Wiersema와 Roeyers(2009)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87로 나

타났다. 위의 두 ECS 모두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용

되었으며 주의력에 관한 비슷한 질문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예: “내가 무언가를 하고 있을 때 상대방이 그만하라고 말

하면 나는 쉽게 멈출 수 있다.), Muris(2006)의 ECS는 주

의 집중, 주의 옮기기 및 억제 조절로, Lonigan과 

Vasey(2009)의 ECS는 지속성과 충동성으로 하위영역을 

나누어 측정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요약하면, 의도적 통제를 측정하기 위한 질문지로는 

Rothbart의 기질 측정 질문지, TBAQ, 그리고 ECS 등이 

있으며, 그 중 Rothbart의 질문지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게다가 Rothbart가 개발한 질문지 중 일부는 국내

에서도 타당화 검증을 위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므로(위
영희, 1994; 이경옥, 2004) 국내 연구자들이 의도적 통제

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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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Rothbart와 동료들의 기질 측정 질문지의 의도적 통제 하위 구성요소* 

척   도 하위 구성요소 문항 수(Cronbach α)

IBQ-R
1)

지향 지속 기간(Duration of orienting)  12(.77)
**

강도 낮은 자극 선호(Low intensity pleasure) 13(.80)

진정성(Soothability) 18(.82)

밀착성(Cuddliness) 17(.85)

ECBQ
2)

주의 집중(Attentional focusing)   12(.87)***

주의 옮기기(Attentional shifting) 12(.73)

억제 조절(Inhibitory control) 12(.90)

강도 낮은 자극 선호(Low intensity pleasure) 11(.77)

밀착성(Cuddliness) 12(.87)

CBQ
3)

주의 집중(Attentional focusing)  9(.74)

억제 조절(Inhibitory control) 13(.74)

강도 낮은 자극 선호(Low intensity pleasure) 13(.70)

지각 민감성(Perceptual sensitivity) 12(.77)

미소와 웃음(Smiling and laughter) 13(.79)

TMCQ
4)

주의 집중(Attention focusing)  7(.90)

억제 조절(Inhibitory control)  8(.75)

강도 낮은 자극 선호(Low intensity pleasure)  8(.83)

지각 민감성(Perceptual sensitivity) 10(.85)

EATQ-R
5)

억제 조절(Inhibitory control) 11(.77)

주의력 조절(Attentional control)  7(.65)

활성화 조절(Activation control)  8(.73)

ATQ
6)

억제 조절(Inhibitory control) 11(.65)

주의력 조절(Attentional control) 12(.88)

활성화 조절(Activation control) 12(.84)

1) Infant Behavior Questionnaire-R, 2) Early Childhood Behavior Questionnaire, 3) Children's Behavior Questionnaire, 

4) Temperament in Middle Childhood Questionnaire, 5) Early Adolescent Temperament Questionnaire-R, 

6) Adult Temperament Questionnaire 

* 각 도구의 구성요소와 Cronbach α값은 www.bowdoin.edu/~sputnam/rothbart-temperament-questionnaires에서 본 연구자가 요청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함 ** IBQ-R은 대상이 9-12개월일 때 α값임(단, Soothability는 3-12개월일 때 α값임), *** ECBQ는 대상이 36개월일 때 α값임

(2) 실험

의도적 통제 연구는 일반적으로 부모 혹은 주양육자의 

보고를 사용하여 연구되어 왔다. 하지만 질문지는 부모가 

자신의 자녀에 관해 응답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평가가 어

렵다는 단점이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실험 상황에서의 

아동의 행동을 관찰하는 방법이 의도적 통제 연구에서 함

께 사용되기도 한다. 의도적 통제를 측정하는 실험들은 

대개 아동의 주의 집중과 과업 지속성, 실행 주의력과 관

련된 영역에서 주의력 조절, 만족 지연 능력(예, 초콜릿을 

혀에 머물고 있기), 행동을 억제하거나 활성화하는 능력

(예, 하나의 단서에만 반응하고 다른 단서에는 반응하지 

않기, 천천히 또는 느리게 움직이기) 등을 평가하는 과제

<표 6> 의도적 통제 연구 도구별 빈도 

질문지 도구 빈도(%)
IBQ1) 2(2.8)

ECBQ2) 1(1.4)
CBQ3) 43(59.7)

TMCQ4) 1(1.4)
EATQ5) 12(16.7)
ATQ6) 4(5.5)

TBAQ7) 4(5.5)
ECS(ACS)8) 3(4.2)

ECS9) 2(2.8)
합계 72(100)*

* 중복빈도처리 되었음
1) Infant Behavior Questionnaire, 2) Early Childhood Behavior 
Questionnaire, 3) Children's Behavior Questionnaire, 4) Temperament 
in Middle Childhood Questionnaire, 5) Early Adolescent 
Temperament Questionnaire, 6) Adult Temperament Questionnaire, 7) 
Toddler Behavior Assessment Questionnaire, 8) Effortful Control 
Scale(Attention Control Scale), 9) Effortful Control Scale(Lonigan & 
Vasey, 2009) 



8 한국생활과학회지 제20권 1호 2011

- 64 -

<표 7> 의도적 통제 연구 실험 도구별 빈도

실 험 도 구 빈도(%)

EC Battery1) 12(40)

Puzzle task2) 8(26.7)

기타 10(33.3)

합계 30(100)

1) Kochanska의 의도적 통제 실험 과제, 2) Eisenberg의 퍼즐상자 과제

들을 포함하며, 이 실험들은 실험실, 유치원 또는 가정에

서 수행된다(Eisenberg, 2005). 의도적 통제 연구에서 사

용된 실험 종류별 빈도는 <표 7>과 같은데, 실험 방법 중 

EC Battery(Kochanska의 의도적 통제 실험 과제)가 

40%(12편)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Puzzle task가 

26.7%(8편), 그리고 기타 실험들이 33.3%(10편)의 사용 

비중을 나타냈다. 

가. Kochanska의 의도적 통제 실험 과제(EC Battery)
Kochanska et al.(2000)은 영아기부터 학령기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의도적 통제를 측정할 수 있는 일련의 

실험절차를 고안하였다. 이 실험은 다음의 다섯 가지 요

소를 측정한다; (1) 만족지연(예, 즐거운 일을 기다리기), 
(2) 느리게 움직이기(예, 선을 따라 느리게 걷기), (3) 신

호에 맞게 행동을 억누르기/시작하기(예, 어느 한 신호에

는 반응을 하고 다른 신호에는 반응을 억제하는 게임), 
(4) 의도적으로 주의 집중하기(예, 스트룹 과제처럼 어느 

자극이 주어졌을 때 그 자극의 두드러진 특징을 무시하고 

두드러지지 않는 특징을 제시하도록 요구함), (5) 작게 소

리내기(예, 소곤거림). 
이러한 Kochanska의 실험은 의도적 통제를 측정하는 실

험법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이 실험을 사용한 

연구들은 대부분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Karreman 
et al., 2008; Kochanska, & Knnack, 2003). 이 실험절차는 

의도적 통제와 관련된 개념인 자기 조절, 행동 억제, 정서 

조절, 충동성 등을 다룬 다수의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개

발하여 의도적 통제를 평가하기 위한 실험들이 측정하고자 

하는 요소들(예, 만족 지연, 억제 조절, 주의 집중) 대부분

을 포함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이 실험절차를 모두 시

행할 경우 영아는 25-30분, 유아는 40-50분이라는 비교적 

긴 시간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다. 

나. 퍼즐상자 과제(Puzzle task)
Eisenberg의 퍼즐상자 과제는 Kochanska의 실험처럼 

주의력 지속성, 억제 조절, 충동성을 함께 측정할 수 있으

며, 4세 유아부터 초기 청소년(중학생)까지를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도구이다. 그 절차는 다음과 같다. 나무로 

된 퍼즐을 큰 상자 안에 넣고 상자를 검은 천으로 덮어서 

보이지 않도록 한다. 그리고 아동에게 상자 안을 들여다

보지 않고 상자 안에 손만 넣어 퍼즐을 맞추도록 한다. 
과제를 시작하기 전에 실험에 사용되는 퍼즐과 유사한 다

른 퍼즐로 시범을 보여주고, 아동에게 4분이나 5분의 시

간을 주면서 실험자가 나갔다 올 동안 다 맞추어 놓으면 

상을 주겠다고 한다. 이 때 아동의 과제 지속 시간과 천

을 들추어 보는 시간을 측정하여 각각 총 시간으로 나눈

다. 과제 지속 시간 비율에서 천을 들추어 본 시간의 비

율을 뺀 수치가 퍼즐 과제의 점수로 사용되며 점수가 높

을수록 의도적 통제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의도적 통제 

점수=과제지속시간/총시간-천을 들추어 본 시간/총시간). 
Eisenberg의 퍼즐상자 과제를 사용한 연구의 대부분은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Eisenberg와 동료들(Spinrad 
et al., 2007)도 이 과제가 학령전 아동과 초등학생 연령

의 아동에게 적합하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이 과제를 사

용한 연구들은 의도적 통제를 측정하기 위해 이 과제 하

나만 사용하지 않고 질문지(예: CBQ)를 함께 사용하였다

(Eisenberg et al., 2003; Valiente et al., 2004)는 특징이 

있다. 

다. 기타

Mischel의 만족지연 과제(Delay of gratification) 또한 

유아기와 아동기의 의도적 통제를 측정하는데 사용된다. 
만족지연이란 앞으로 다가올 더 큰 보상을 위하여 현재 

주어진 즉각적인 욕구의 만족을 자발적으로 지연시키고 

그 지연에 따른 좌절을 인내하는 행동을 의미한다

(Mischel, 1974). 이 과제는 유아에게 실험실에서 실험자

가 돌아오기를 기다린다면 큰 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제

시한 뒤, 실험자를 기다리는 시간을 측정함으로써 만족을 

지연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할 수 있으며 지연능력 점수

가 높을수록 의도적 통제를 잘하는 것으로 본다. 만족지

연 과제는 주의력 조절과 충동성을 평가할 수 있는 것으

로 알려져 있으나(Spinrad et al., 2007) 이 과제가 의도적 

통제를 측정할 때 많이 사용되지 않는 이유는 연구자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Kochanska의 실험에 지연능력을 측

정하는 과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몇몇 연구자들(Jensen-Campbell et al., 2002; 

Lengua et al., 2007; Obradovic, 2010)은 실행기능

(Executive Functioning)을 측정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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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연구 주제별 빈도

연 구 주 제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상) 합계(%)

이론 범주 1 1 2 2 1 1 8(7.1)

초기 발달 1 1 2 1 2 7(6.2)

발달 영역 1 1 3 5 7 3 5 13 10 18 7 73(65.2)

개인차 1 1 1 3(2.7)

환경 요소 2 1 2 3 4 6 3 21(18.8)

합계 1 1 2 4 7 11 7 7 18 18 25 11 112
(100)*

* 중복빈도처리 되었음

도적 통제를 측정하기도 하였다. 이 실험들 대부분은 

Kochanska의 의도적으로 주의 집중하기(스트룹 과제) 실
험과 유사하다. 이처럼 실행기능과 의도적 통제가 서로 

다른 개념이지만 비슷한 과제를 사용하는 이유는 의도적 

통제가 수반하는 실행 주의력이 실행기능과 연관되기 때

문이며, Rothbart와 Posner(2005)에 따르면 실행 주의력

과 관련된 전두엽 영역이 실행 기능 과제를 수행할 때도 

활성화된다고 한다. 이러한 과제의 예로는 연구자가 탁자

를 한 번 두드리면 유아가 탁자를 두 번 두드리고, 연구

자가 두 번 두드리면 유아가 한 번 두드리는 Peg-tapping 
과제(Obradovic, 2010), 유아에게 별이 그려진 카드를 보

여주면 유아가 ‘낮’이라고 말하도록 하고, 해가 그려져 있

는 카드를 보여주면 ‘밤’이라고 말하도록 하는 Day-night 
과제(Lengua et al., 2007), 카드 분류 규칙을 미리 알지 

못한 채 연구자 혹은 컴퓨터의 피드백에 의존하여 주어진 

카드를 색깔, 형태, 숫자 세 가지 기준 중 하나의 기준에 

맞게 분류해야하는 위스콘신 카드 분류 과제(Wisconsin 
card sorting task: WCST, Jensen-Campbell et al., 2002) 
등이 있다. 이러한 과제들은 대부분 아동에게 자극을 제

시하였을 때 아동이 우세한 반응을 억제하고 하위 반응을 

나타내는 능력을 측정하는 것이며, 이들 중 두 개 이상의 

과제를 함께 사용하여 의도적 통제를 측정한다. 
이처럼  의도적 통제를 측정하기 위해 Kochanska의 

의도적 통제 실험 과제, 퍼즐상자 과제, 만족지연 과제, 
스트룹 과제 등의 실험들이 사용되고 있으며, Kochanska
의 실험은 영유아를 대상으로, 퍼즐상자 과제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Kochanska의 실험은 의도적 통제의 여러 하위 요소들을 

측정하는 일련의 실험절차로 고안되어 대부분의 연구에

서 단독으로 의도적 통제를 측정하였으나, 그 외 실험들

은 몇 가지 과제들 또는 질문지와 병행하여 사용되고 있

다. 한편 CBQ와 함께 사용한 실험들의 CBQ 점수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Kochanska et al.(2000)의 실험과 부모

가 평가한 CBQ의 억제 조절 점수와 어느 정도의 정적상

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r = .45, p < .001), 퍼즐 

상자 과제는 Eisenberg et al.(2003)의 연구에서 부모가 

보고한 CBQ의 의도적 통제 점수와(r = .21, p <.01), 교
사가 보고한 점수와도(r = .25, p <.01) 유의미한 정적 상

관을 보였다. 그리고 이러한 퍼즐 상자 과제와 CBQ 점수

와의 상관은 이 후 연구에서도 비교적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Spinrad et al., 2007).

3. 연구 주제별 연구 동향

의도적 통제의 연구 주제는 마음 이론 관련 연구의 동

향을 분석한 이시자(2008)의 연구에서 사용한 분류 기준

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이론 범주, 초기 발달 경향, 
발달 영역과의 관계, 개인차, 환경 요소와의 관계로 나누

어 연도별 빈도를 알아보았다. 이론 범주는 문헌 연구를 

포함하여 의도적 통제 발달 전반에 관한 내용을 다룬 연

구이며, 초기 발달 경향은 영유아기 발달 경향을 다룬 연

구를 의미한다. 또한 발달 영역과의 관계는 아동의 주요 

발달 영역인 신체, 인지, 사회ㆍ정서 영역들과의 관계를 

다룬 연구이며, 개인차는 집단 간의 차이를 본 연구, 환경 

요소와의 관계는 부모 양육, 가정환경, 지역 사회 등의 환

경과의 관계를 다룬 연구를 의미한다. <표 8>에서 알 수 

있듯이 발달 영역과의 관계가 65.2%(73편)로 가장 많았

고, 환경 요소와의 관계 18.8%(21편), 이론 범주 7.1%(8
편), 초기 발달 6.2%(7편), 개인차 2.7%(3편) 순으로 나

타났다. 연도에 따라 살펴보면 다른 발달 영역과의 관계

는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다루어져 왔으며, 2007년 이후

로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초기 발달 경향을 다룬 연구는 

최근보다는 2000년대 초반에 이루어졌으며, 환경 요소와

의 관계를 다룬 연구는 2004년부터 지금까지 그 수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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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발달 영역별 빈도

발 달 영 역 빈도(%)

신체 2(2.5)

인지 8(10.1)

사회ㆍ정서 69(87.4)

합계 79(100)*

* 중복빈도처리 되었음

차 증가하고 있다. 이는 연구자들이 의도적 통제의 발달

을 다룬 초기 연구에 이어 의도적 통제의 발달에 있어 영

향을 주고받는 요인들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이를 

밝히기 위해 발달 영역 혹은 환경 요소와의 관계를 다룬 

것으로 보인다.  
발달 영역과의 관계를 다룬 연구들에서 구체적 영역의 

빈도는 <표 9>와 같다. 발달 영역과의 관계를 다룬 연구

들은 사회ㆍ정서영역이 87.4%(69편)로 다수를 이루고 

있으며, 인지 영역은 10.1%(8편), 신체 영역은 2.5%(2편)
였다. 이처럼 사회ㆍ정서 영역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

유는 의도적 통제가 기질 및 정서 조절의 관점에서 수행

된 연구가 많고, 의도적 통제와 공감능력(Valiente et al., 
2004), 적응력(Loukas & Roalson, 2006), 문제 행동

(Karreman et al., 2009), 그리고 양심(Stifter et al., 
2009) 등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졌

기 때문이다. 

요약하면, 의도적 통제 연구들은 현재까지 이론 범주, 
초기 발달 경향, 발달 영역과의 관계, 개인차, 환경요소와

의 관계를 주제로 다루어왔으며, 그 중 발달 제 영역과의 

관계를 다룬 연구들이 가장 많이 이루어졌다. 또한 최근 

들어 환경요소와의 관계를 다룬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으

며, 앞으로 의도적 통제와 발달 영역, 그리고 환경요소와

의 관계를 함께 살펴보는 연구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사

료된다.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국외의 의도적 통제 관련 논문의 연도

별, 연구 방법별, 연구 주제별 동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

과를 논의하고 추후 연구를 위해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의도적 통제 연구들은 1999년부터 시작하여 

2010년 상반기까지 약 10년 동안 꾸준히 이루어졌으며, 
특히 2007년 이후부터 최근까지 그 수가 많이 증가하였

다. 현재 국내에는 의도적 통제 연구의 수가 소수에 불과

하지만 최근 학위 논문에서 의도적 통제를 다루는 등 국

내에서도 의도적 통제에 대한 관심이 생겨나고 있으므로 

앞으로 의도적 통제와 관련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질 것

이라 생각한다. 이를 통해 의도적 통제와 관련 있는 충동

성, 문제 행동, 정서 조절 등 사회ㆍ정서 발달을 비롯한 

여러 발달 영역에 있어 국내 아동의 발달 특징에 관한 의

미 있는 연구 결과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둘째, 연구 설계에 있어 단기 연구가 다수이기는 하지

만, 종단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러한 종단 

연구에서 나온 결과들은 의도적 통제 연구의 역사가 비교

적 짧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알려져 있는 의도적 통제의 

발달 경향성을 밝히는 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따
라서 국내에서도 앞으로 종단 연구를 통해 국내 아동을 

대상으로 한 의도적 통제의 발달 추이와 관련 변인들과의 

체계적 관계를 밝힐 수 있어야 하겠다.  
셋째, 의도적 통제 연구의 대상은 주로 아동으로, 의도

적 통제는 아동기 발달 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변

인으로 여겨진다. 게다가 대상의 연령범위가 아동이라는 

한 연령대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고 영아에서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 분포를 보이기도 하는데, 이는 

의도적 통제 연구의 범위가 비교적 넓으며, 한 연령대에

서 보이는 특정 발달뿐 아니라 생애 전반에 걸친 발달 패

턴들을 함께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

내 추후 연구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뿐만 아니라 

연구 대상의 연령 범위를 확대하여 연구를 수행한다면 각 

연령에서 의도적 통제와 관련된 발달 요소들을 밝힐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의도적 통제는 영유아기에 급속히 발

달하므로 국내 영유아를 대상으로 의도적 통제의 초기 발

달을 살펴보는 연구는 의도적 통제의 발달 특징을 이해하

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여겨진다. 
넷째, 의도적 통제를 측정하는 방법은 크게 질문지법

과 실험법으로 나누어진다. 질문지법은 의도적 통제 연구

에서 널리 사용되는 방법으로 영유아와 아동의 경우 부모

나 교사가 응답하기 때문에 다양한 정보를 비교적 쉽게 

얻을 수 있고 자료수집 비용이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지

만(Gartstein & Rothbart, 2003), 부모가 자신의 자녀에 

관해 객관적인 평가를 하기 힘들고, 연구자가 아동을 직

접 평가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한편, 실험법은 유아의 

행동에서 나타나는 의도적 통제를 직접 관찰하여 평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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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시간을 많이 요구하며 복잡

한 절차에 의해 시행되거나 실험실 등 제한된 장소에서만 

진행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유아를 대상으로 실

험을 할 때 유아가 보이는 능력이 연구자가 측정하려고 

하는 자율적 조절에 의한 의도적 통제의 결과인지 아니면 

충동성과 같은 반응적 통제의 결과인지 확실하지 않다는 

견해도 있다(Spinrad et al., 2007). 이러한 이유로 유아의 

의도적 통제를 연구할 때에는 한 가지 과제만을 사용하기 

보다는 여러 가지 과제를 사용하거나 질문지와 행동 관찰

을 병행하여 연구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

다. 단, 각 측정 도구들이 측정하는 의도적 통제의 하위 

요소가 중복되거나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또한 다양한 실험 방법들은 의도적 통제를 다각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의도적 통제를 

측정하는 실험 방법들 중 다른 하위 개념들(예, 실행기능, 
만족지연)을 측정하는 방법도 있어서 개념이 명확히 규명

되어 평가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

다. 따라서 의도적 통제의 측정 방법에 관한 추후 연구를 

통해 측정 도구의 타당도 검증, 측정 도구 개발 등 다른 

개념들과 구분하여 의도적 통제 개념을 측정하기 위한 노

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지금까지 의도적 통제와 발달의 제 영역들과

의 관계를 주제로 다룬 연구들이 다수 행해졌다. 특히 사

회ㆍ정서 발달 영역에 있어 사회 적응력, 충동성, 문제 

행동, 양심 등의 주제들이 많이 다루어졌다. 이러한 연구

들은 의도적 통제가 기질의 자기 조절적 측면에 해당하기 

때문에 의도적 통제의 본래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또한 소수이지만 인지 영역과의 관계를 주제로 

한 연구들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의도적 통제는 앞서 밝

혔듯이 신경학적으로 실행 주의력 등 인지적 조절과도 깊

은 관련이 있으므로 앞으로 인지 영역을 함께 다룬 연구

들이 더 증가할 것으로 생각된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의도적 통제를 사회ㆍ정서 발달 영

역 중에서도 기질 혹은 정서 조절이라는 측면에서 단편적

으로 다루어 왔으나, 이처럼 의도적 통제는 여러 발달 영

역과 관련된 개념이므로 앞으로 의도적 통제 연구를 위해 

사회ㆍ정서 발달, 인지 발달 등 좀 더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한편 발달 영역과의 관계 외에도 최근에는 부모양육, 

가정환경 등 환경 요소와의 관계를 다룬 연구들(Lengua 
et al., 2007; Terranova et al., 2009)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은 발달 영역과의 관계와 함께 다루어지는 경우가 대

부분이었다. 이는 의도적 통제를 향상시키거나 의도적 통

제에 의해 영향을 받는 내ㆍ외적 요인들을 함께 다루어

야 함을 의미하며,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아동의 발달의 

이해와 발달 향상을 위한 중재 활동에 중요한 의의를 가

질 수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이러한 다면적인 연구를 

통해 의도적 통제와 관련하여 아동의 바람직한 발달에 영

향을 주는 다양한 측면들을 밝혀내고 이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의도적 통제를 다룬 국외 주요 학

술지 논문의 연구 동향을 살펴보고 국내 추후 연구를 위

해 제언하였다. 하지만 의도적 통제 관련 논문이 아직 다

른 연구 주제에 비해 많이 축적되지 않았으며, 학위논문

과 2010년 하반기 논문 등 의도적 통제와 관련된 모든 논

문을 본 연구의 대상으로 포함하지 못하였다. 또한 국외 

연구의 결과들을 국내 연구 대상에게 일반화하기에는 어

려움이 있으며, 연도별, 연구 방법별, 연구 주제별 동향만

을 살펴봄으로써 그 외의 다양한 관점에서는 연구 동향을 

파악할 수 없었다는 제한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국내 연구자들이 의도적 통제의 의미를 명확히 

이해하고 의도적 통제 관련 연구를 진행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한다는 데 의의가 있으므로 본 연구를 통해 국내에서

도 의도적 통제에 관한 새롭고 의미 있는 연구 결과들이 

밝혀지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 의도적 통제(EC), 연구 동향, 학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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